
한국환경과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5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5, 2016

- 75 -

PA5) 여름철 대구의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도로변 열 환경 
개선효과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김해동 ․ 최서환 ․ 김지혜 ․ 정응호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대구시에서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에 걸쳐서 대구의 대표적인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의 일부 구

간인 총 9.1 k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도로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클린로드시스템의 도입은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대비하여 도로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런데 최근 여름철에 폭염이 기승을 클린로드시스템은 도로변 열 환경 개선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관측을 통하여 클린로드시스템 운영에 따른 도로변 열 환경 개선효과를 조사하고, 나

아가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자료와 연구방법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구간에 2015년 8월 4일부터 5일에 걸쳐서 자동기상관측장치와 흑구온도계를 설치하

여 기온, 지표면온도, 바람, 흑구온도를 연속 관측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열지수(불쾌지수, WBGT)를 구하여 

도로 열 환경 및 클린로드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아스팔

트 표면온도를 연속 관측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클린로드시스템 운영에 따른 체감 저온효

과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목적으로 클린로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평가해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관측이 이루어진 8월 4-5일 사이 24시간 동안에 모두 4차례(4:30, 10:00, 14:00, 19:00)에 걸쳐서 각각 30

분씩 살수가 이루어졌다. 살수 직전부터 살수 후 1시간동안 10분 간격으로 도로의 표면 온도를 관측하였다. 

4:30분에 살수가 이루어진 후에 약 2-3℃정도 하강한 후에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 19:00에 살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표면온도가 5℃정도 하강 한 후에 약간씩 표면온도가 하강하여 20:00에는 추가로 약 5℃ 추가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일사량이 많았던 10:00과 14:00에 살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살수 직후에

는 표면온도가 약 10～15℃ 급강하였지만 20～30분 후에는 표면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표면온도가 거의 원

래 상태로 상승하였다. WBGT와 불쾌지수의 관측기간 동안의 시간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WBGT 31도, 불

쾌지수 85 이상의 상태가 11:00～19:00 동안에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낮 시간 동안에 클린로드시스

템이 가동되면 지표면온도와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그 효과는 불과 30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

으며 기온은 낮아져도 습도가 상승하여 불쾌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일몰 이후의 살수는 지속적

인 지표면 온도 하강이 이루어져서 효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쾌지수 55 이상이 유지되는 

시기는 대략 3월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로 평가되었다. 이 기간을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클린로드시스템 

가동 유효 기간으로 판단하였다.   

4. 결론

도심의 열환경 현황과 클린로드시스템 운영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운

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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